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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대학도서관 물리적 및 디지털 환경 접근성에 대한 인식과 이용 경험을 탐구하여 

장애 요인을 규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저시력 시각장애인 8명을 대상으로 중요사건기

법(CIT)에 기반한 개인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물리적 환경에서 안정감을 주는 독립 

공간을 선호하였으나, 낮은 시인성의 안내 표지판, 부적절한 조명, 장애물 등으로 접근의 어려움과 심리적 위축감을 

경험했다. 또한, 도서관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나, 화면 확대 시 레이아웃 붕괴, 고대비모드 및 

TTS 호환성 부족 등 보조공학기기 사용에 기술적 장벽이 존재했다. 이처럼 대학도서관 공간 및 서비스가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 친화적 피드백 시스템, 

직원의 장애 지원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도서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포용적 대학도서관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low-vision individuals regarding the 

physical and digital accessibility of academic libraries, aiming to identify barriers and suggest 

improvement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ight participants. Findings show that while 

students valued quiet, independent spaces, they faced challenges such as low-visibility signage, 

poor lighting, and physical obstacles. In the digital environment, significant barriers included layout 

collapse during screen magnification and incompatibility with high-contrast modes and text-to-speech 

tools. Key recommendations include implementing user-centered feedback systems and enhancing 

staff training on accessibility. This study provides a foundation for policy development to foster 

more inclusive academic library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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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

하고 자유로우며 동등한 정보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아왔다. 이는 사회적 배경, 

경제적 여건, 장애 유무 등 어떠한 조건에도 상

관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정보와 지식에 접근

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도서관이 추구

하는 기본 철학에 근거하고 있다(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이하 IFLA), 2017). 미국도서관협

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이하, ALA)

는 도서관 권리장전(Library Bill of Rights)을 

통해 다양한 이용자 집단이 경제적, 신체적, 사

회적 조건 때문에 배제되지 않도록 공평한 접

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철학적 가치에 따라 도서관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 기관들은 정보 접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왔으며, 특히 장애인을 포함

한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정보 접근성과 정보 

이용의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강지혜 외, 

2018; 차성종, 배경재, 2019).

오늘날의 공공, 대학, 학교도서관은 장애인

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에게 동등한 접근과 서

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명시적으로 밝히

고 있다(Jaeger, 2018). 무엇보다 대학도서관

은 학습과 연구 활동의 중심 허브로서 학생과 

교직원,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양한 

사용자층에게 정보 탐색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

이다(정재영, 2009). 최근 대학 구성원의 다양

성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도서관이 이와 같은 

다양한 이용자에게 정보, 전문성, 서비스, 기술 

및 공간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제공해야 하

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정보취약계층

의 대표적 집단인 신체적․감각적 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이 대학도서관을 평등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출입구 경사로 설치, 점자 유도블록 

배치, 자동문 설치, 안내 표지판의 가독성 향상 

등의 노력을 통해 도서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거나(정재영, 2009; Frieden, 

2003), 디지털 자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화면 

확대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스크린 리더), 

특수키보드 등과 같은 보조공학 장비를 도입하

는 노력을 기울여왔다(윤혜숙, 김영일, 2006; 

정재영, 정혜미, 2010; 차성종, 배경재, 2019; 

Ekwelem, 2013). 또한 디지털 도서관과 온라인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국제 웹접근성 지침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WCAG)

을 준수하도록 하여 장애 이용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과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Ekwelem, 2013; 

World Health Organization(이하 WHO), 2011; 

World Wide Web Consortium(이하 W3C), 

2018). 

그러나 여전히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물리적, 디지털 도서관 환경 설계는 미흡

한 실정이다(정재영, 정혜미, 2010; Ekwelem, 

2013). 특히, 시각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도서관

의 지원은 완전히 시력을 잃은 전맹 시각장애

인 이용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일정 

수준의 시력을 보유한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요

구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전맹 시각장

애인은 전혀 시각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저시력 시각장애인은 중심 시야 손실, 

주변부 시야 제한, 시야 흐림 및 왜곡, 색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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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인지 능력 저하 등 다양한 형태의 시력 손상

으로 인해 잔존하는 시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여 정보를 습득하는 사람들로 정의할 수 있다

(김경훈 외, 2024; Corn & Koenig, 1996). 이

들은 완전히 시력을 잃은 전맹 시각장애인과 

달리 일정 수준의 잔존 시력을 통해 정보를 시

각적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화면 확대, 고대비 

설정, 조명 조절, 확대경 등 다양한 시각적 보조 

기술을 통해 정보를 탐색하지만, 현재 대부분

의 시각장애인 서비스는 음성 중심으로 구성되

어 이들의 정보 접근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김경훈 외, 2024; 서혜란, 강은영, 2015; 

윤혜숙, 김영일, 2006). 따라서 전맹 시각장애

인 뿐 아니라, 저시력 시각장애인 이용자만의 

특수한 요구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각장

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및 시스템을 설계

하여 보다 균형 잡힌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김경훈 외, 

2024; ALA, 2021; Corn & Koenig, 1996).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에 대한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경험과 관련 인식을 파악

하여 대학도서관 접근성 저해 요인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특히 접근성을 대학도서관의 물리적 

환경과 디지털 환경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인식

과 경험을 포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

문(RQ)을 설정하였다.

∙RQ1. 저시력 시각장애인은 대학도서관의 

물리적 환경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RQ2.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대학도서관의 

물리적 환경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

려움은 무엇인가?

∙RQ3. 저시력 시각장애인은 대학도서관의 

디지털 자원 및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RQ4.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대학도서관의 

디지털 자원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

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RQ5.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인식하는 대

학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개선

점은 무엇인가?

연구 질문들을 토대로 대학도서관이 제공하

는 물리적, 디지털 정보서비스 체계가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요구에 더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도서관 고

유의 가치인 동등한 정보 접근을 실현하고 장

애인 차별금지와 교육 평등이라는 사회적 요구

에 부합할 뿐 아니라, 도서관 서비스가 모든 이

용자 그룹 및 계층을 포용하는 운영 방안을 모

색하기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접근성

2.1.1 장애인의 접근성 

접근성(Accessibility)은 물리적․사회적․

디지털 환경을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용하고 참

여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며, 장애를 포함한 모

든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람이 동등한 권한과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 요소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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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접근성 개념은 주로 물리적 거리를 좁히거

나 도로․교통 등 인프라를 개선하여 사람들이 

특정 목적지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공

간적 접근성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다(Hansen, 

1959). 이후 접근성은 “단순한 이동성”을 넘어, 

정보 접근성․문화 접근성․교육 접근성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었다(WHO, 2011). 특히 디

지털 혁신에 발맞추어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

션의 구조가 시각․청각․지체장애인 등 다양

한 사용자에게 최적화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

발해지며 웹 접근성, 전자정보 접근성 개념이 

등장했다(W3C, 2018). 예를 들어, 텍스트 크

기 조정이나 색상 대비 같은 세부 가이드라인

이 구현되지 않으면 시각적 어려움을 겪는 이

들의 정보 이용권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음

을 지적한다. 

접근성은 법․제도적 변천 과정과도 밀접히 

맞물려 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에 관한 법률,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UN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내외 법령

과 국제협약은 공공시설․공공서비스․정보서

비스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의

무 조항을 강화하고 있다(Frieden, 2003). 이처

럼 장애인 인권 모델(Human Rights Model)

의 관점이 널리 수용됨에 따라, 접근성은 인권 

보장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핵심 개념으로 자

리매김하고 있다(WHO, 2011). 즉, 장애인의 

접근성은 단순히 물리적 이동 편의에서 나아가, 

교육․고용․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동일한 자

격과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포괄적 권리를 의미

한다(WHO, 2011). 결국, 현대적 의미의 접근성

이란 개개인의 다양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어떠

한 불편이나 배제 없이 공간․정보․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을 가리킨다.

2.1.2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저시력은 최적의 의학적․굴절적 교정 후에

도 교정시력이 0.3 미만이거나 시야각이 20도 이

하로 지속되어 표준 인쇄물이나 환경 이용에 어

려움이 있으나 잔존 시각을 활용한 기능적 수행

이가능한 상태를 지칭한다(WHO, 2016). 국제

질병분류 ICD-10은 이러한 저시력을 중등도(교

정시력 0.3-0.1)와 중증(교정시력 0.05-0.02)으

로 구분하며(WHO, 2016), 한편 국내 ｢장애인

복지법｣ 관련 규정에서는 좋은 눈의 교정시력

이 0.2 이하이거나 시야가 10도 이하인 경우를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로 정의하

여 행정 및 복지 지원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

다(김경훈 외, 2024).

저시력은 전맹과 달리 시기능의 질적 저하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Corn과 Koenig(1996)

은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기능적 특성을 해상도 

저하, 대비․색채 인지력 감소, 중심 또는 주변 

시야 결손, 눈부심 과민, 깊이․입체 지각 손상

으로 요약하였다. Marron과 Bailey(1982)의 실

험적 연구는 이러한 요인이 공간 내비게이션과 

독서 속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잔존 

시각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각적 자극

의 크기, 대비, 조명, 및 배치가 개별적 합리성

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저시력 시각장애인

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주된 요건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가변 배율과 레이아웃 재흐름이 필수적

이다. 특히 200% 이상 확대 시 발생하는 웹 인

터페이스 붕괴 및 정보 손실을 방지하고자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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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제작단계에서부터 상대 단위 기반 반응형 구

조와 함께, 화면 배율이나 글꼴 크기 조절 시 콘

텐츠가 자동으로 재배치되어 가독성을 유지하

고 불필요한 가로 스크롤을 방지하는 EPUB3 

및 PDF/UA와 같은 리플로어블(reflowable) 

형식의 적용이 선행되어야 한다(Corn & Koenig, 

1996). 국제 표준인 EPUB3는 최신 웹 기술 기

반으로 다양한 기기에서의 유연한 콘텐츠 재구

성과 접근성 기능을 지원하며, PDF/UA는 태

그를 통해 콘텐츠의 논리적 구조를 명시하여 보

조공학기기의 해석을 돕고 향상된 재흐름을 제

공한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도입 초

기부터 이러한 접근성이 강화된 리플로어블 형

식을 우선 고려하여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기술

적 장벽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학습 환경

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명암 대비와 색채 최적화가 중요하다. 

WCAG 2.2에서는 본문 텍스트 및 사용자 인터

페이스 요소에 대해 배경과의 명암 대비를 최

소 4.5:1 이상으로 권고한다(W3C, 2016). 이

는 색채 인지력 저하나 눈부심 과민을 겪는 사

용자가 콘텐츠를 명확히 식별하고 시각적 피로

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충분한 명암 대비를 통

해 시각 정보 구분에 필요한 인지적 노력을 감

소시켜 정보 습득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W3C, 2016).

셋째, 저시력 시각장애인은 시각적 피로 누

적으로 TTS(텍스트 음성 변환) 또는 스크린 

리더를 병행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멀티모달 

보조공학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이때 웹 브라

우저가 HTML 문서를 해석하여 메모리에 표현

하는 방식인 HTML DOM(Document Object 

Model)이 시맨틱 태그(예: 제목, 문단, 표 등

을 의미론적으로 나타내는 태그)를 통해 문서

의 논리적 구조와 의미를 명확히 갖추지 못하면 

음성 출력의 정밀도가 저하되므로, 체계적인 문

서 구조화는 필수적이다(W3C, 2016). 결국, 초

기 웹 콘텐츠 설계 단계부터 시맨틱 HTML 마

크업을 통한 견고한 문서 구조화는 보조공학기

기가 콘텐츠를 정확히 해석하고 전달하도록 보

장하여 저시력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물리적 공간에서 이동 중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WHO(2018)

는 실내 조도 300-500lux 유지, 난반사 억제, 촉

지도 및 음성 내비게이션 도입을 권고한다. 

따라서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은 

글자확대, 색채 대비,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지

원, 안전한 동선 확보 등을 포괄적으로 요구하

고 있다.

2.1.3 대학도서관의 접근성 

대학도서관은 단순히 자료를 소장․제공하

는 공간을 넘어, 학습․연구․문화 활동이 융

합되는 지식정보의 핵심 허브로 기능한다(정재

영, 정혜미, 2010). 특히 장애를 비롯해 다양한 

특성을 지닌 구성원이 모이는 교육 현장인 만

큼, 대학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은 학습권과 연

구권 보장의 기본 전제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에서의 접근성은 교육

적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

적 통합 장치로서 긴요하다. 접근성이 결여된 

환경은 저시력 시각장애인, 이동장애인, 청각장

애인 등 취약 계층의 학업 성취와 정보 활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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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 본연의 사명인 정보․지식의 공평한 공유

와 확산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정재영, 정혜미, 2010).

대학도서관 접근성은 크게 물리적 접근성과 

디지털 접근성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물리적 접근성은 건축물, 도로, 교통수단 등 사

람들이 실제로 이동하거나 이용하는 공간에서 

장애를 유발하는 물리적 장벽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Frieden, 2003). 대표

적으로 건물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해 휠체어 

접근성을 확보하고, 문턱이나 계단을 낮춰 보

행에 제약이 있는 이용자가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물리적 접근성의 기본적

인 예다. 도서관의 물리적 접근성은 서가, 책상

과 같은 가구, 도서관 내 열람실, 강의실, 다목

적실, 화장실, 카페, 라운지, 메이커스페이스 등 

다양한 공간에 대한 접근성의 확보가 포함된다

(Knology & ALA, 2022). 구체적으로, 도서관 

출입구 자동문, 엘리베이터와 점자 블록, 안내 

표지판 확대 등 도서관의 물리적 환경 개선은 

시각장애인의 보행 및 시각적 장벽을 줄이기 위

한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강지혜 외, 2018).

도서관의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경우, 물리적 

이동 자체보다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컨대 안내 사이니지

의 글자 크기가 지나치게 작거나, 주변 배경색

과 구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경로 탐색이나 위

치 확인이 어렵다. 또한 서가 간격이 협소하거

나 장애물이 있을 경우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

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며, 이것이 심리적 위

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Ekwelem, 2013). 따

라서 대학도서관에서 물리적 접근성을 확보하

려면, 단순히 경사로․출입구 개선뿐 아니라 고

대비 색상 적용, 안내 사인 크기 확대, 조명 환경 

개선 등 시각적․신체적 제약을 아우르는 설계

가 필수적이다.

디지털 접근성은 웹사이트, 전자자료, 학술

데이터베이스, 모바일 앱 등 디지털 환경을 모

든 이용자가 동등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

하는 개념이다(W3C, 2018). 전 세계적으로 정

보의 디지털화가 가속되면서, 웹 접근성․전자

정보 접근성 등이 장애인의 핵심 권리로 부상

하였다.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지체

장애인이 웹을 이용하는 데 불필요한 장애 요

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

하도록 권고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WHO, 

2011; W3C, 2018).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도서

관 역시 모든 이용자들의 서비스 접근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전자자료, 학술데이터베

이스, 온라인 검색 시스템 등은 중요한 학술․

연구 자원으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들 역시 어려움 없이 접근 및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경우, 대학도서관의 

디지털 서비스를 접근 및 활용하기 위해서 다음 

<표 1>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대학도서관의 디지털 접근성이 제대로 확보

되지 않으면, 저시력 시각장애인은 전공자료 검

색과 열람, 과제․논문 작성 등 학술활동 전반

에서 심각한 정보 격차를 겪게 된다(Ekwelem, 

2013). 따라서 디지털 영역에서도 물리적 접근

성 못지않게 디테일한 설계와 꾸준한 모니터링, 

그리고 국제적 표준(WCAG)의 준수가 요구

된다(W3C, 2018). 이를 통해 비장애인 중심으

로 개발된 시스템에서 배제되지 않고,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이용자가 동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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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설명 출처

텍스트 크기 조절 및 

고대비 모드 지원

화면 확대 소프트웨어 사용 시 레이아웃 붕괴 없이 가독성을 유지해야 

하며, 배경과 글자 색상이 충분한 대비를 이뤄야 함

W3C

(2018)

보조 공학기기 연동성

시각장애인용 스크린 리더․TTS․화면 확대 프로그램이 정상 작동하

도록 페이지 구조를 설계하고, PDF는 텍스트 추출 가능하도록 제작해

야 함

Ekwelem

(2013)

직관적이고 간편한 UI

저시력 사용자가 검색 필터나 버튼 위치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각 요소를 단순화하고, 핵심 기능에는 명확한 시각적․음성적 안내를 

제공해야 함

배경재, 곽승진

(2006)

다중 포맷 자료 제공
스크린 리더 호환성을 높이고, EPUB․HTML 등 다양한 포맷을 지원

하여 확대 시 텍스트 깨짐 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해야 함

오선경

(2010)

<표 1> 디지털 접근성 구현 조건

게 디지털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WHO, 2011).

결국 대학도서관 접근성이란 공간․시스템․

서비스 등 모든 차원에서 ‘장애 유무를 불문하

고’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

는 개념이며, 이는 곧 물리적 접근성(경사로, 안

내 사인, 건축 설계 등)과 디지털 접근성(웹사

이트, 전자자료, 학술데이터베이스 등)을 포괄

하는 것이다(Frieden, 2003; WHO, 2011). 대

학도서관에서 물리적, 디지털 접근성이 균형 

있게 확보될 때 비로소 모든 학습자의 권리와 

기회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은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대학도서관 접근 경험

에 대해 파악하여 보다 다양한 이용자를 포용

하는 대학도서관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2.2 도서관과 장애인 이용자

2.2.1 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 서비스 

대학도서관에서의 장애인 정보서비스 연구

는 단순한 물리적 접근성의 확보를 넘어, 학술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정보 접근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

재영 외(2010)의 연구는 장애 유형별로 대학도

서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요구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학술정

보 접근성의 결핍이 전공 학습과 연구 수행에 

구조적 제약을 가하는 요소임을 지적하였다. 이

들은 전담 인력 배치, 시각보조 장비의 설치, 이

용자 요구에 기반한 지속적인 서비스 평가체계

의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안하였다. Ekwelem 

(2013)의 연구 또한 대학 내 장애학생들의 디

지털 정보서비스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접근성 

문제를 분석하였으며, 텍스트 확대 기능, 음성 

변환 기술 등의 미흡한 지원 환경이 정보 접근

의 실질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학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가 단순한 설비 보완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정

보자원의 접근성과 학술적 자립성 보장을 중심

으로 보다 통합적이고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함

을 시사한다.

한편, 공공도서관에서의 장애인 정보서비스 

관련 연구들은 장애 유형별 서비스 요구의 다양

성과 현실적 지원 한계에 대한 진단을 중심으

로 이루어져 왔다. 강지혜 외(2018)는 시각․청

각․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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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와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장애 유형별로 특

화된 정보서비스 제공의 부재를 공통적으로 확

인하였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물리적 안내 

시스템(점자블록, 유도선)의 미비와 더불어, 디

지털 정보의 시인성과 가독성 확보(텍스트 확대, 

색상 대비 조정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집중적

으로 제기되었다. 차성종과 배경재(2019)의 연

구는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

구하는 개선 과제로 전자자료 접근성의 강화 

및 시각보조기기 제공을 지목하였으며, 이는 

정보환경 전반의 사용자 중심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오선경(2010) 또한 

시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저조 원인을 분석하

면서, 물리적 시설의 불충분함, 보조기기 부재, 

도서관 직원의 접근성 인식 부족 등을 핵심 요

인으로 제시하였다.

2.2.2 장애인 이용자와 도서관 공간 이용 

장애인의 도서관 접근성 문제는 단순히 특정 

설비의 유무를 넘어서, 도서관 진입에서부터 내

부 이동, 정보 탐색, 서비스 이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공간 경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도서관이라는 물리적․정보적 공간을 독립적으

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설 보완이 아닌, 

전반적인 동선 설계와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공

간 구조가 필수적이다. 이는 기존의 시각장애인 

대상 연구들에서 지적된 바와도 일치하지만, 저

시력이라는 특수한 장애 유형이 지닌 경험적 특

성은 보다 세밀한 접근을 요구한다.

오선경과 이지연(2011)은 시각장애인의 공

공도서관 비이용 요인을 분석하며, 도서관 진

입부터 내부 이용까지 이어지는 물리적 장벽의 

존재를 명확히 드러낸 바 있다. 특히 점자 안내

판, 유도블록, 음성안내와 같은 편의시설의 부

재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자체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으며, 이는 도서관을 독립적

으로 이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윤혜숙과 김

영일(2006) 역시 시각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서관 건물 진입과 내부 동선 확

보, 자료 탐색 등의 기본적인 과정에서 구조적 

장벽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러한 물리적 제약

이 도서관 이용 회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

하였다. 서희숙(2012)과 오동근, 윤수진(2009)

은 도서관의 물리적 설비 수준과 공간 배치가 

장애인의 독립적 접근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기준 충족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특히 이들은 장애인 

공간 구성에 있어 전면적인 구조 개선과 더불

어, 도서관 내부의 통합 동선 설계, 정보 서비스 

공간의 명확한 물리적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Cerdan(2021)은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 공

공도서관에서 장애학생과 도서관 직원이 함께 

공간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민족지학 

연구를 통해, 이용자 참여 기반 공간 개선 접근

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점자 표지, 촉지도, 안내

견 출입 허용, 조용한 열람 공간 등의 요소가 

실제 이용자 경험을 변화시킨 것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장애학생이 공간 개선에 참여할 때 실

질적이고 수용 가능한 방안이 도출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포용적 공간 설계에 있

어 사용자 중심성의 실천이 갖는 의미를 뚜렷

하게 보여준다.

이상의 장애인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및 접

근에 대한 선행연구 조사 결과 시각장애인, 특

히 저시력 시각장애인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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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도서

관의 물리적, 디지털 공간에 대한 포괄적 접근

성에 대한 연구 역시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의 경험과 

인식을 분석하여 보다 포용적인 대학도서관 설

계의 기초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대학도서관

을 이용하며 겪는 접근성 관련 문제를 실질적

이고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질적연구방법

을 선택하였다.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경험하는 

장애 요인은 이용자 개인의 환경과 맥락에 따

라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양

적 접근만으로는 개개인의 경험과 의미를 충분

히 포착하기 어렵다(Butterfield et al., 2005). 

질적연구방법은 이용자가 경험한 구체적인 상

황과 맥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도서관 이용 

과정에서 겪는 문제점과 어려움뿐 아니라, 성

공적인 이용 경험까지도 포괄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 개인의 관점에서 장애 요인

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표준화된 

설문조사나 통계적 분석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문제의 본질과 개선점을 명확히 밝힐 수 있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Creswell, 2013). 따라

서 본 연구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대학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질적연구방법을 채택하

였다.

구체적으로, 중요사건기법(Critical Incident 

Technique, CIT)를 기반으로 저시력 시각장

애인의 대학도서관 이용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

구하고자 한다. 중요사건기법은 연구 참여자가 

실제로 경험한 중요 사건(critical incident)을 

구체적으로 회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표면적

인 만족도 조사나 단편적 의견 수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질적 문제 지점을 발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도출하는 데 효과적인 질적 연

구 기법이다(Butterfield et al., 2005; Flanagan, 

195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시력 시각장애

인이 대학도서관의 물리적, 디지털 공간과 서

비스를 접근 및 이용할 때 가장 기억에 남은 사

건에 대해 조사하고 해당 사건을 둘러싼 환경, 

발생 원인, 대응 과정, 그리고 개선 제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3.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를 위해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디

지털 정보서비스와 대학도서관의 물리적 환경

을 1회 이상 경험한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대상

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모집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저시력 시각장애인은 총 8명으

로 배경 정보는 다음 <표 2>와 같다.

3.2 데이터 수집 

인터뷰를 위해 CIT를 기반으로 저시력 시각

장애인이 대학도서관 이용 시 겪은 중요 사건

을 발견, 묘사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인

터뷰 질문을 구성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본 연

구의 연구질문을 기반으로 대학도서관의 물리

적, 디지털 공간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도출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CIT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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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시력 및 시야 정도 도서관 이용 빈도

참여자 1
중심 시야 좁음 

주변부 시야 활용으로 제한적 시각 정보 인식
주 3회 이상

참여자 2

중심 시야 좁음 

확대 및 고대비 설정이 필요

조도 변화에 민감

주 2회 이상

참여자 3
색상 인식 저하

고대비 미설정 콘텐츠는 접근이 어려움
주 5회 이상

참여자 4 우안 실명, 좌안으로 색상과 형태의 인식은 가능하나 글자 인식이 어려움 주 1회 이상

참여자 5
우안 실명, 좌안 시력 0.05 

가까이에서만 글자 인식이 가능
주 4회 이상

참여자 6 점진적인 시력 저하 상태 주 3회 이상

참여자 7 우안 시력 0.01, 좌안 실명 주 1회 이상

참여자 8 중심 시력은 양호하나 시야가 좁음 주 5회 이상

<표 2> 연구참여자 정보

질문 영역 질문 내용

배경정보
도서관 이용 빈도

도서관 방문 이유

긍정적 경험

긍정적 경험 및 긍정 요소

학습․연구로의 영향 및 심리적 반응

긍정 사례의 확대 적용 방안과 기대 효과

부정적 경험

부정적 경험 및 불편 요소

구체적 문제 내용 및 대응 방식

학습․연구로의 영향 및 심리적 반응

문제 해결 방식

개선 사항

추가 의견
온/오프라인 도서관 이용 관련 의견

기타 자유 의견

<표 3> 인터뷰 질문 영역 및 내용

제시하는 사건 중심 접근을 통해 저시력 시각

장애인이 느끼는 문제점과 성공 요소를 구체적

으로 추적할 수 있고 부정적 사건뿐 아니라 긍

정적 사건을 함께 탐색함으로써, 대학도서관 

서비스가 이미 잘 작동하고 있는 지점도 함께 

살펴보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토대로 구

성된 인터뷰 질문 영역 및 내용은 다음 <표 3>

과 같다. 

본 연구는 경북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의 승인을 받아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인터뷰 시작 시 연구 목적, 방법, 

참여 절차, 예상 소요 시간 및 개인정보보호 방

침을 명확히 설명한 후, 참여자의 자발적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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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동의를 받았다. 인터뷰는 대면 또는 비대면

(Zoom)으로 이루어졌다. 각 인터뷰는 약 1시

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필요에 따

라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후속 면담을 진행하

였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인터뷰 데이터

는 참여자 번호를 사용하여 익명화 처리하였고 

녹음 및 기록된 데이터는 연구 목적 외 다른 용

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된 

환경에서 보관하여 무단 접근을 방지하였다. 

3.3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을 위해 중요 사건 단위로 개방 

코딩을 진행하여 사건이 발생한 맥락(예: 물리

적 환경, 디지털 정보서비스, 서비스 지원 등)

의 원인 및 결과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각 사건

별 공통 패턴과 차이점을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쳐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핵심 어려움과 성공 

요인을 도출하였다. 

데이터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코딩 과정에서 반복적 검토를 통해 주제

의 적합성과 정확성을 높였고, 참여자 검증을 

수행하였다. 참여자 검증이란, 연구자가 수집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주제 

및 범주, 연구자 해석의 초안 등을 연구에 참여

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그들의 경

험, 관점, 의도, 의미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질적 데이터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된다(Creswell, 

2013).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사본과 분석 

초안을 각각의 참여자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경

험과 분석 결과가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4. 연구 결과

4.1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대학도서관 

물리적 환경 이용 행태(RQ1) 

연구 참여자들은 시력 저하로 인해 물리적 이

동과 자료 접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접근이 

쉽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도서관 이용에 있어 

심리적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는 독립적 공간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도서관 내 

엄격하게 정숙이 요구되는 공간보다는 노트북 

사용이 자유롭고 창가 1인 소파 좌석처럼 독립

적이고 편안한 공간을 선호하였고 이러한 공간

에서 학습과 개인 업무(예: 재택 아르바이트 

등)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2층에 1인 소파 자리가 있어요. 창가 

쪽이고, 충전기도 있고, 그거 잡으면 완전 최고… 

예약 경쟁이 치열하지만, 이 좌석을 이용할 수 

있을 때 집중력과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집니다." 

<참여자 2>

많은 참여자들이 대학도서관 내에서 공통적

으로 특히 선호한 공간은 장애 학생 전용 휴게

실이었다. 이 공간은 책상 높낮이 조절 기능, 컴

퓨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일

반 열람실에 비해 이용자가 적어 조용하고 쾌

적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참여자 6은 장애학생 

휴게실이 조용하고 쾌적해서 학습과 휴식을 모

두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

였다. 참여자 8 역시 이 공간의 장점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실수를 하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의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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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심리적 부담이 덜하다고 구체적으로 언급

하였다.

“중앙도서관 1층에 직원분들이 계셔서, 뭔가 물어

볼 일이 있으면 질문하면 다 잘 알려주세요. 장애 

학생 휴게실도 따로 있어서,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에서 공부하거나 쉴 수 있죠." <참여자 6>

“장애인 휴게실이 있어서 거기 자주 가요. 책상도 

높낮이 조절이 되고, PC가 있는데 배터리가 다 

빠져 있어서 인포메이션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친절히 바로 해결해주셨어요. 시험 기간엔 열람실

이 꽉 차는데, 휴게실은 비교적 여유 있고 자유로

워서 마음이 편해요." <참여자 8>

또 다른 주요 이용 공간은 도서관 내부에 위

치한 장애학생지원센터로 나타났다.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도서관에 위치하여 센터에 대한 물

리적 접근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

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내 확대경과 보조공학기기 같

은 편의시설을 통해 독립적이고 일상적인 도서

관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학생지원센터가 도서관 내부에 있으니까 

센터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도서관도 자주 들락날

락하게 돼요. 덕분에 도서관 이용 자체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참여자 4>

종합하면,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의 도서관 공

간 선택과 이용 목적은 도서관의 물리적 환경

과 분위기, 심리적 안정감과 학습 효율성이 복

합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즉, 저시력 시각

장애인들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과 학습 효율

성을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선

호하고 능동적이고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곧 대학도서관이 장애인 이용자 전용 

공간의 확충과 함께 보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이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서

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2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대학도서관 물

리적 환경 이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RQ2)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은 대학 도서관의 물리

적 시설과 공간 설계상 문제로 인해 반복적으

로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다. 특히 도서관 

내 서가에 설치된 이동식 계단이나 사다리 등 

장애물로 인해 이동 중 자주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질 위험을 경험하며, 계단 및 바닥의 색상 

대비 부족과 미끄럼 방지 설비 미흡 등으로 인

해 사고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참여자 8은 서가 근처에 위치한 이

동식 계단이나 사다리에 자주 걸리거나 부딪히

게 돼 큰 불편을 느낀다고 언급하였다. 참여자 

6은 계단의 색상 대비가 부족해 계단의 시작과 

끝 경계가 잘 보이지 않아 발생한 실제 사고 경

험을 공유하였다.

“서가가 다 높은 구조라서 이동식 계단이나 사다

리가 여기저기 놓여 있는데, 시야가 좁다 보니까 

책 번호 찾는데 집중하다 보면 그걸 자꾸 못 보고 

발로 차거나 부딪히게 돼요." <참여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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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이 너무 어둡고 색깔이 까만색이라 시작과 

끝의 경계가 거의 안 보여요. 은색 점자블록만 

붙여놨는데 그것도 잘 안 보이고 미끄럼 방지도 

없어서 실제로 삐끗한 적이 있어요." <참여자 6>

무엇보다 단안 시력 저하 또는 극단적으로 

낮은 시력을 가진 참여자의 경우 깊이감과 입

체감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도서관 내 물리적 

이동 시 자주 장애물과 충돌하거나 넘어지는 

사고 위험을 겪었다. 또한 자료 열람이 근접 거

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서관 자

료 이용 방식으로는 자료 접근성이 극히 떨어

졌으며, 이로 인해 도서관 이용 시 지속적인 심

리적 긴장과 불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 넘어지고 나서 계단에 반사 테이프라도 

붙여달라고 학교에 건의했어요. 그 후로 일부는 

개선됐는데 아직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작

은 변화가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5>

또한, 참여자들은 대학 도서관의 물리적 안

내 체계가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길을 잃거나 원하는 

목적지를 찾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공통적으로 호소하였다. 특히 도서관 내부

의 안내 표지판이 글씨 크기가 지나치게 작고 

색상 대비가 약해 실제로 정보 전달에 전혀 도

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

었다. 참여자 3은 안내 표지판의 글씨가 너무 

작고 대비가 약해서 실질적으로는 전혀 읽을 

수가 없다고 말하며 표지판의 시인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내도의 글씨가 너무 작고, 색상 대비도 약해서 

사실상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원하는 장소를 

찾으려고 하면 결국 헤매다가 직원에게 물어봐야 

해요." <참여자 3>

디지털이나 음성을 활용한 안내 장치가 부재

하다는 문제 또한 심각한 불편 요소로 나타났

다. 참여자 4는 도서관처럼 복잡한 구조를 가진 

공간에서 모바일 앱이나 음성 안내와 같은 보

조 시스템이 없으면 독립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참여자 1은 

음성 안내 시스템이 없어서 혼자 이동이 불편

하다고 말하였다. 참여자 2 역시 “현재 도서관

에서 제공하는 지도나 안내도는 지나치게 복잡

하고 시각적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제대로 활용

할 수가 없으며, 특히 비상 상황에서의 경로 안

내가 명확하지 않아 더욱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도서관에 음성 안내나 모바일 앱 같은 디지털 

가이드 시스템이 없어요. 혼자서 이동하려 하면 

금방 길을 잃고, 길 찾느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안해서 결국 이용을 꺼리게 되죠." <참여자 4>

“계속 길을 잃으니까 도서관을 가는 게 점점 두려

워졌어요. 그때 느끼는 불안감이나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그냥 온라인 자료만 이용하거나 꼭 

가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피하게 됐어요." <참여

자 1>

따라서 대학 도서관은 안내 표지판의 크기와 

색상 대비를 높이고, 디지털 및 음성 안내 시스

템과 같은 보완적인 안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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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여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이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명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일

부 서가와 휴게 공간의 조도가 지나치게 낮아 

책의 제목이나 안내 표지판, 바닥의 상태를 제

대로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신체적 

위험과 시각적 피로가 동시에 누적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도서관 휴게실이 너무 어두워요. 조명이 부족해

서 책 제목도 잘 안 보이고, 자료를 오래 보면 

눈이 금방 피곤해져서 스탠드를 따로 요청하고 

싶어요." <참여자 8>

“안내 표지판 글씨가 조명에 따라 아예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계단이나 출입구 주변에서

는 표지판이 잘 안 보이니까 길을 찾는 게 더 

힘들고 불안하죠." <참여자 1>

이처럼 대학 도서관 내부의 시설 안전성 및 

공간 설계 문제는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이 독립

적이고 편안하게 도서관 공간을 활용하는 데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낮은 조도

와 부족한 시각 대비는 단순히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 신체적 사고 위험을 현실적으로 증가시

키고 있다. 따라서 대학 도서관은 이동식 장애

물 배치의 재검토, 계단과 바닥의 색상 대비 강

화, 미끄럼 방지 조치, 그리고 전반적인 조명 시

설 개선 등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시설 보완 조

치를 통해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하고 독

립적인 도서관 이용 환경을 확보해야 할 필요

가 있다.

나아가, 물리적 공간에서의 반복적 불편의 경

험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결국 장애 

학생들의 심리적 위축 및 자존감 저하로 이어

졌다. 참여자들은 대학 도서관을 이용하는 과

정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작은 불편과 잦은 

실패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와 위축감을 겪고 있었다. 특히, 타인

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은 참여자들이 도서관 

내에서 자료를 탐색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행

위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참여자들이 독립적으로 문제

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와 현실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 사이에서 내적인 

갈등과 자존감 저하를 초래하였다. 

“시야가 좁아져서 움직일 때마다 부딪히거나 넘

어질 위험이 많아요. 책을 찾아가는 길에 장애물

들이 많아서 항상 긴장하게 되고, 그게 계속되다 

보니 도서관 가는 게 무서워졌어요. 제가 겪는 

작은 불편들이 도서관을 못 이용할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니지만, 계속 반복되니까 점점 긴장하

게 되고 스트레스가 쌓여요. 책을 찾다가 뭘 떨어

뜨렸는데 제가 못 보면 다른 사람이 대신 주워줄

까, 피해를 끼칠까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은근히 신경을 계속 쓰이게 해요." <참여자 8>

이러한 심리적 위축감은 타인의 부정적인 태

도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참여자 4는 도서관

에서 자료를 잘 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다른 학생으로부터 무례한 말을 듣고 자존

감에 상처를 입은 이후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

을 기피하게 되었고 참여자 7 역시 온라인 커뮤

니티에서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부정적으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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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는 게시글을 본 후 심리적으로 큰 위축을 

느끼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지난 학기 혼자 도서관에 갔는데 글씨가 너무 

작고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그때 다른 학생이 

‘이 정도 글씨도 안 보이면 도서관은 왜 왔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위축돼서, 그 뒤로 도서관에 가는 게 더 두렵고 

부담스러워졌어요." <참여자 4>

“에브리타임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도서관에 있어서 휠체어 소리나 자동

문 소리가 시끄럽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글이 올

라왔어요. 제가 직접 피해자가 아니어도 그 글을 

보고 나니까 도서관에 갈 때마다 주변 시선을 

더 신경 쓰게 되고 위축되더라고요." <참여자 7>

 

이러한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참여자들은 점

점 도서관을 독립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

욕을 잃게 되었으며,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자신의 자존감을 낮추는 행위로 받아

들이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참여자 6은 

도서관의 키오스크를 이용할 때마다 다른 사

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

면서 스스로 자존심이 상하고 미안한 감정이 

들어 결국 키오스크 사용 자체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제가 키오스크에서 헤매고 있으면 옆에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해

서 민폐를 끼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안

하고 자존심도 상해요. 그래서 결국 키오스크 

사용 자체를 포기하게 돼요." <참여자 6>

4.3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대학도서관 

디지털 자원 이용 행태(RQ3)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은 시력 저하로 인해 도

서관 이용 방법에서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처음 시력이 비교적 양호했던 시기에는 도서관

의 오프라인 서가를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자

료를 스스로 찾아 활용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도서관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시력이 점차 악

화되면서 물리적 공간에서의 이동이나 자료 검

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도서관 이용 방식이 점진적으로 오프라인 중심

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참여자 

6은 초기에는 키오스크를 이용해 도서를 직접 

대출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시력 저하로 인해 

오프라인 도서관 대신 온라인 도서관 웹사이트

를 중심으로 자료를 이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자 8 역시 예전에는 오프라인 도서관에서 

책을 스스로 찾는 것이 가능했으나, 최근 시야

가 점차 좁아지면서 서가 이동 중 넘어지거나 

장애물과 충돌하는 등 신체적 위험을 자주 경

험하게 되어 서가를 직접 이용하는 행위 자체

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언급하였다.

“(과거에는) 글씨를 볼 수 있는 정도였고, 직접 

키오스크를 써서 책을 빌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복학 후) 시력이 더 나빠져서, 오프라인 

도서관보다는 온라인 도서관 사이트를 주로 이용

하게 됐어요.” <참여자 6>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은 신체적 부담과 안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적극

적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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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공하는 간편 대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었다. 이 서비스는 학생이 도서관 홈페이지

에서 필요한 책을 검색하여 신청하면 근로장학

생이 대신 서가에서 책을 찾아 교내 곳곳에 설

치된 원하는 무인 대출기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참여자들은 이 서비스 덕분에 서가 이동에 따

른 신체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긍정

적으로 평가하였다.

 

“학교에 간편 대출 서비스가 있어서, 책 검색 

후 신청하면 근로 장학생이 무인 대출기로 보내

줘요. 그렇게 하니까 서가까지 안 가도 되니까 

진짜 편해졌어요.” <참여자 6>

“간편 대출이 제일 만족스러워요. 직접 서가에서 

책 꺼내오는 과정을 근로 장학생이 대신 해주니까 

이동 부담이 정말 크게 줄었어요. 덕분에 독서나 

과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참여자 8>

4.4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대학도서관 

디지털 자원 이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RQ4)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은 장애인 보조공학기

기를 사용하여 디지털 자원을 이용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화면 확대와 고대

비 모드, TTS 프로그램 등과 소프트웨어 사용 

시 나타나는 기술적 결함이 큰 문제로 드러났

다. 이러한 기술적 결함은 저시력 시각장애인

들이 독립적으로 디지털 정보 자원 및 서비스

를 이용하는 데 매우 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

었다. 

먼저, 화면을 확대할 경우 웹사이트의 인터페

이스 레이아웃이 무너지거나 중요한 버튼과 메

뉴가 화면에서 가려지는 현상으로 인해 원하는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공통적

으로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참여자 2는 검색 

결과 화면에서 글씨 확대 시 스크롤 기능이 비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원하는 자료를 찾는 데 어

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PDF 형

식의 전자자료나 전자책은 확대 시 텍스트가 흐

릿해지거나 뭉개지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 가독

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전자책이나 PDF를 확대하면 글씨가 뭉개지고 

해상도가 떨어져서 중요한 논문을 읽지 못한 적

이 있어요. 결국 읽을 수 없어서 포기하게 됐죠." 

<참여자 3>

“PDF 자료를 확대했더니 글씨가 다 깨져서 도저

히 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 도서관 직원에게 물어

봤는데 그 직원도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냥 

포기한 적이 있어요." <참여자 4>

더불어 참여자 대부분은 배경과 텍스트 간

의 색상 대비를 높이는 고대비 모드가 제한적

으로 지원되거나 전혀 제공되지 않아 자료 이

용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

엇보다 저시력 시각장애인 중 색상 인식 능력

이 저하된 참여자 3의 경우 더욱 어려움을 겪

고 있었다. 

“고대비 모드 설정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서 배

경색이랑 글씨가 섞여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서 자료를 보는 게 더 힘들어져요." <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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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비 설정이 지원되지 않으면 화면의 글자 

자체를 인지할 수 없어요. 스캔본 자료는 거의 

읽을 수가 없어서 자주 자료 활용을 포기합니다.” 

<참여자 3>

TTS(Text-to-Speech) 프로그램 사용 시 

어려움 역시 강조되었다. TTS는 텍스트 형태

의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사용자에게 제공

하는 보조공학 프로그램이다. 주로 시각장애인

이나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디지털 

자료를 음성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소프트웨어다. 그러나 TTS 프로그램이 

도서관의 일부 웹사이트나 전자자료 이용 시 

정상적으로 콘텐츠를 읽지 않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자료 활용이 제한되고 자료 접근에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서관

의 디지털 환경이 TTS 프로그램과 충분히 호

환되지 않아 저시력 시각장애 학생들의 독립적

인 정보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TTS 프로그램을 쓰면 일부 페이지를 아예 건너

뛰거나 특정 콘텐츠만 읽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매우 불편해요. 결국 자료를 완전히 들을 수 없어

서 자료 활용을 제대로 못 하죠." <참여자 2>

더욱이 보조공학기기 사용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의 갑작스러운 오류나 작

동 중지와 같은 기술적 문제는 저시력 시각장

애인들의 자료 탐색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

과 불안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자료 접근 자

체를 지속적으로 회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

었다. 

“보조공학기기 사용 중 갑자기 화면이 멈추거나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버그가 너무 

잦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자료를 찾으려 할 

때마다 또 이런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렵고 불안해서 

점점 자료 이용 자체가 꺼려지죠." <참여자 3>

 

이러한 기술적 결함들은 특히나 저시력 시각

장애인들의 독립적인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큰 장벽이 되고 있고 결국 자료 접근과 학습 효

율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대학 도서관은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보조공학기기와 도서관 시스템 간의 

원활한 연동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적 문제

를 면밀히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4.5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인식하는 대학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선점

(RQ5)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대학도서관의 물리적, 

디지털 정보의 접근성에 대한 저해 요인으로는 

우선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특수한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서비스 및 시설이라는 점으로 

드러났다. 현재 대학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장

애 지원 서비스의 많은 부분은 스크린 리더, 음

성 안내 등과 같은 전맹 장애인 중심으로 설계

되어 있어, 저시력 장애인의 구체적이고 세부

적인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공

통적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저시력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화면 확대, 고대비 모드와 같은 시각

적 보조 기능들이 디지털 기기 및 정보 접근성 

기준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실제 도서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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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전맹 장애인 위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보니

까, 화면 확대나 색상 대비처럼 저시력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기능들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용 시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2>

“지금 시각장애인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룹으

로 묶어서 지원을 구상하다 보니까, 저시력 장애

인이 가진 구체적인 요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디지털 자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나 맞춤형 기능 개발 같은 데에도 구체적인 지원

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요." <참여자 3>

따라서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명확하고 세부

적인 접근성 기준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화면 확대 기능이나 고

대비 모드와 같은 시각적 지원 기능이 저시력 

시각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금 접근성 문제는 개별 서비스마다 다르게 

적용되거나 형식적으로만 평가되는데, 디지털 

자료 접근성을 아예 법적 기준으로 만들어서 강

제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래야 실제로 저시력 장애인의 요구가 제대로 반

영될 거예요." <참여자 4>

또한, 참여자들은 실제 이용자 친화적인 피

드백 수렴 체계가 매우 부족하여 저시력 시각

장애인들의 개선 요구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용자의 

장애 유형에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음성이나 

터치스크린 등 다양한 방식의 설문조사나 의견 

수렴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이 나타났

다. 현재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텍스트 기반의 

설문조사는 접근 자체가 어려워 참여조차 힘들

다며, 장애 유형에 따라 참여 가능한 다양한 의

견 수렴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현재 피드백 수집 방식은 저시력자에게 접근하

기 어려운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텍스트 기반

의 설문조사가 일반적인데, 텍스트 크기나 대비

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려웠습니

다. 저시력 사용자를 위한 효과적인 방식으로는, 

음성 기반의 설문조사나 간단한 터치스크린 인터

페이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드백 수

집 이후 사용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공유해야 실질적으로 개선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참여자 1>

따라서 사용자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이 도

서관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견

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자문위원회 운

영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정

책과 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저시력 이용자와 소통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느

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저시력자를 포함한 장애인 이용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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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발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사용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생각해요. 이러한 자문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개선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피드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비장애인 방

식만 사용하는 대신, 접근성이 강화된 디지털 

설문조사나 음성 안내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자 3>

또한, 참여자들은 도서관 직원들의 적극적이

고 신속한 지원이 도서관 이용의 만족도를 높

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직원

들이 장애인 이용자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

한 지원을 즉각적으로 제공한 사례는 매우 긍

정적인 경험으로 평가되었다. 

“얼마 전 전자자료실에서 혼자 논문을 검색하는

데 글씨가 도저히 안 보여서 힘들었어요. 그때 

직원분이 오셔서 화면 확대 프로그램도 알려주

고, 고대비 설정도 직접 해주셔서 정말 감동받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여자 4>

반면, 일부 직원들이 저시력 장애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하여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로 인해 참여자들

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참여자 4는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한 직원으로부터 잘못된 안내를 받아 상

황이 더욱 어려워졌고, 이 경험으로 인해 심리

적으로 매우 위축되었던 경험을 공유하였다. 

“어떤 직원분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분이 시각

장애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저만 

여러 번 더 헤매게 됐어요. 그 뒤로 도움 요청하는 

게 더 부담스럽고 꺼려지더라고요." <참여자 4>

“도움을 요청했는데 직원분이 해결 방법을 몰라

서 다른 직원에게 또 물어봐야 했어요. 시간이 

너무 걸렸고, 여러 번 헤매니까 주변 사람들 시선

까지 의식하게 되어서 다음부턴 아예 물어보지 

않게 됐어요." <참여자 3>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참여자들의 심리적 부

담과 자존감 저하로 이어졌으며, 결과적으로 

도서관을 독립적이고 편안하게 이용하는 데 심

각한 제약을 초래하였다. 참여자들은 직원들이 

장애인의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 도

움을 요청하는 행위 자체가 부담스럽고 불편한 

경험으로 바뀌게 되어 도서관 이용 자체를 꺼

리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직원들이 저시력 장애인의 특성을 명

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

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도서관의 모든 직원

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 유형별 적

절한 지원 방법에 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직원들이 장애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원 방법을 알고 있다면 좋겠어요. 간단

한 매뉴얼을 만들어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교육받

게 하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참여자 4>

“저시력자에게는 확대 기능이나 색상 대비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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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데, 직원들이 이걸 잘 몰라서 실질적인 도움

을 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직원들이 장애 특성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1>

이와 같이, 도서관 직원들의 장애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태도와 장애에 대한 지식 수준은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의 도서관 이용 경험에 직

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대학도서관 직원의 장애 이해와 지원 전문

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

로그램을 도입하고 운영함으로써, 장애학생들

이 심리적 부담 없이 독립적이고 만족스럽게 도

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 <표 4>는 전

체 연구 질문에 대한 결과의 요약을 나타낸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대학도서관 

접근성과 관련된 인식 및 이용 경험을 물리적 

접근성과 디지털 접근성의 측면에서 심층적으

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요사건기

법 방법을 기반으로, 총 8명의 저시력 시각장애

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은 도서관 내에

서 독립적이고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공간을 선

호하였으며, 장애인 휴게실이나 창가 1인 좌석 

등 심리적 긴장을 덜어주는 공간을 자주 이용

하였다. 그러나 서가 내 장애물, 낮은 조도, 안

내 표지판의 시인성 부족, 색상 대비 미비 등은 

이동의 불편과 사고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이

는 도서관 이용 자체에 대한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졌다. 또한, 시력 저하에 따라 오프라인 도

서관 이용은 줄고 디지털 정보서비스 이용이 

증가하였고 특히 간편대출 서비스에 대한 만족

도가 높았다. 그러나 화면 확대 시 레이아웃 붕

괴, 고대비 미지원, PDF 해상도 저하, 보조기

기 연동 오류 등은 디지털 정보 접근 활동의 주

요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도서관 접근성 개선

에 있어,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은 전맹 중심의 

기존 시각장애인 지원 체계가 저시력 시각장애

인의 특수한 정보 접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

연구 질문 연구 결과 요약

RQ1.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대학도서관 

물리적 환경 이용 행태

독립적이고 편안한 공간(예: 창가 1인 좌석, 장애학생 휴게실, 장애학생지원센터)

을 선호하며, 심리적 안정감과 학습 효율성을 중요시함

RQ2.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대학도서관 

물리적 환경 이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이동식 장애물, 색상 대비 부족, 조명 미흡, 작은 글씨의 안내 표지판, 디지털 

안내 장치 부재로 인한 신체적 위험과 심리적 위축 경험

RQ3.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대학도서관 

디지털 자원 이용 행태

물리적인 이용의 어려움으로, 디지털 서비스(예: 간편 대출 서비스)와 도서관 

홈페이지 등 온라인 자료를 위주로 이용

RQ4.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대학도서관 

디지털 자원 이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확대 시 인터페이스 깨짐, 고대비 모드 미지원, TTS 및 보조공학기기 오류 

등 기술적 문제로 디지털 자원 접근에 어려움을 겪음

RQ5.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인식하는 대

학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선점

접근성 기준 및 가이드라인 수립, 피드백 수렴 체계 마련, 자문기구 구성, 직원 

교육 등의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표 4> 연구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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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분화된 접근성 가이드라인 수립, 이용

자 자문위원회 도입, 피드백 수렴 체계의 다채

화, 직원 대상 교육 강화 등과 같은 구체적 방안

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대

학도서관 접근성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하고자 한다.

5.1 학습 지원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저시력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학습 지속 가능

성을 확보하려면, 물리적 접근성은 단순 안전 

설계가 아니라 학업 활동을 지원하는 학습 기반 

인프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먼저 장애학생지

원센터와 대학도서관을 연계한 전용 학습․휴

게 시설을 증설하고, 높낮이 조절 책상․대형 

고대비 모니터․전자 확대 독서기 등 학업 

수행용 보조 장비를 상시 배치해 장기 체류 

시에도 시각․근골격 피로를 최소화해야 한다

(Chiscano, 2021). 이때 간접 조명과 흡음 재료

를 병행 사용하여 시각 자극과 소음 스트레스

를 동시에 완화하고, 개인 열람석과 소규모 협

업 테이블을 혼합 배치해 강의 후 팀 프로젝트 

전환이 용이하도록 한다(Burgstahler, 2015).

또한, 내부 동선은 강의동과 서가, 그룹 스터

디룸을 순환적으로 오가는 특성을 고려해 높은 

시인성, 촉각, 음성 유도 요소를 통합한 설계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계단과 경사로 전 구간

에 대비 0.7 이상 미끄럼 방지 띠를 부착하고, 주

요 교차점에는 촉지도와 BLE 비콘 기반 음성 내

비게이션을 결합해 혼잡 시간대에도 독립 이동

이 가능하도록 한다(Marron & Bailey, 1982). 

모든 안내 표지판은 최소 폰트 18포인트와 4.5 

대 1 이상의 명암 대비를 적용하며, 학과별 전공 

자료실 진입로에는 색상‧문자 이중 코딩을 부

여해 위치 혼란을 줄일 수 있다(IFLA, 2024).

조도의 경우, 서가와 스캐너 존에는 500럭스 

이상의 국부 조명을 추가해 서지 정보와 실험 

데이터 표지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독

립 열람석은 300~350럭스 범위의 균일 조도로 

시각 피로를 억제한다. 마지막으로 이동식 사

다리, 전시 패널, 장시간 방치된 개인 물품 등 

잠재 위험 요소를 정기적 점검을 통해 제거하

고, 서가 간 통로 폭을 120센티미터 이상 확보

함으로써 흰지팡이와 안내견 동반 이동을 보장

할 수 있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 개선은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정보 탐색과 공간 이용 자율성을 

제고해 대학도서관의 본질적 교육 지원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5.2 디지털 정보 접근성 개선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대학도서관의 디지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WCAG를 엄격

히 준수한 반응형 웹디자인(Responsive Web 

Design) 및 UI 표준화를 통해 모든 사용자가 

웹 콘텐츠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

장해야 한다. 반응형 웹디자인이란 다양한 기

기 환경과 화면 크기, 해상도뿐 아니라 사용자

의 화면 확대 및 축소, 고대비 모드와 같은 시각

적 설정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콘텐츠의 구조

와 정보가 누락되지 않고 명확히 제공될 수 있

도록 설계하는 방법론이다(Marcotte, 2010). 

이를 위해 고정된 픽셀(pixel) 기반 레이아웃 

대신 상대적 비율(%)을 활용하는 유연한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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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을 적용하고, CSS의 미디어 쿼리(media 

queries)를 통해 사용자의 화면 설정 변화에 따

라 실시간으로 인터페이스가 자동 조정되도록 

한다. 또한 이미지와 멀티미디어 콘텐츠 역시 

화면 크기와 설정 조건에 맞추어 크기와 해상

도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

야 한다. 아울러, PDF나 전자책 등 모든 학술 

자료는 텍스트 추출과 화면 확대 기능이 안정

적으로 지원되도록 제작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요 보조공학기기의 소프트웨어는 주기

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기

기 간의 호환성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대학도서관을 통해 학습 자료의 다중 

형식 제공을 지원해야 한다. 교수자와 도서관이 

배포하는 모든 PDF는 태그 구성을 갖춘 PDF 

UA로 변환하고, 이미지․그래픽․수식에는 대

체 텍스트를 부착한다. 실험․의학․건축 등 고

해상도 이미지를 요구하는 전공 자료는 재흐름

이 가능한 EPUB 3 버전을 병행 제공해 확대 읽

기와 음성 출력 모두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Leporini & Buzzi, 2020).

마지막으로 학습 지원 통합 서비스 구축이 필

요하다. 예를 들어, 교수학습센터와 도서관이 공

동으로 교수자가 업로드한 자료를 48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변환․배포하는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대학 전자도서관에는 

확대․고대비․음성 검색을 기본값으로 하는 

‘저시력 모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자율학습 환

경에서도 독립 사용을 가능케 할 수 있다.

5.3 사회적 인식 및 제도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은 대학도서관이 제공하는 

물리적, 디지털 자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

저, 학기 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학부 및 대

학원 전공 세미나에 장애 인식 세션을 포함시

켜 시야 협축․대비 감지 저하 등 저시력 특성

을 사례를 소개하여 저시력 시각장애인에 대한 

동료 학생과 교수진의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Seale, 2014). 그리고 학생 자치기구와 도서관

이 협력해 ‘시야 제한 체험 부스’와 ‘고대비 없는 

화면 탐색 챌린지’ 등과 같은 참여형 캠페인을 

운영함으로써 비장애 학생이 저시력 환경을 체

험하도록 한다. 이러한 체험 이후에 저시력 학생

이 학습 경험과 해결 전략을 공유하는 방식의 쌍

방향 프로그램은 저시력 시각장애인에 대한 공

감적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다(Chiscano, 2021). 

제도적 장치로, 대학 내 교수학습센터와 같

은 기관의 주관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 강

의자료 제작 워크숍’을 제공하여 교수자가 수

업 설계 단계에서 고대비, 대체 텍스트, 배율 안

정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더불

어 대학본부는 연례 접근성 점검 결과와 장애 

학생 만족도, 개선 이행률을 투명하게 공개해 

조직 차원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포용성 

지표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는 과정이

야말로 장기적인 문화 변화를 촉진하는 촉매가 

되기 때문이다(Jaeger, 2018). 

마지막으로, 대학도서관 직원 전원을 대상으

로 장애 이해․지원 역량 강화 교육을 정기적으

로 의무화하고, 보조공학기기 기본 조작과 의사

소통 기법을 포함한 실무 매뉴얼을 배포함으로

써 인적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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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시각장애인 

대상 도서관 접근성 연구가 주로 전맹 이용자

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소

외되었던 저시력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조명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시도는 시각장애 내에서도 잔존 시력 활용 방

식, 정보처리 특성, 요구되는 보조 기술 등에서 

저시력 장애인의 세분화된 요구가 존재함을 실

증적으로 드러낸 사례라 할 수 있다. 둘째, 방법

론적으로 중요사건기법을 정보 및 도서관 이용 

행태 분석에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실제 이용 

맥락에서의 핵심적인 문제 상황과 그 이면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

다. 이는 도서관 이용자 경험 연구 및 정보취약

계층의 정보행태 분석에서 CIT 기반 접근의 적

용 가능성과 유용성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셋째, 실용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저시력 이용

자가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장애 요인들을 

포착하였다. 이는 기존의 일반화된 접근성 평

가에서는 간과되기 쉬웠던 지시력 이용자의 실

질적인 문제들을 수면 위로 드러냄으로써, 포

용적 도서관 설계 및 서비스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나아가, 저시력 장애인을 위

한 도서관 서비스의 기술적 표준, 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직원 응대 매뉴얼 및 운영 정책 개

선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소수의 저시력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한 질적 연구로서, 도출된 

결과를 전체 저시력 이용자 집단으로 일반화하

는 데에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닌다. 또한, 참여

자 개인의 대학도서관 이용 기간, 소속 도서관 

환경(물리적․디지털)의 차이, 디지털 정보 활

용 역량 및 누적된 이용 경험의 상이성이 응답 

내용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다양한 배

경과 경험을 가진 저시력 시각장애인 이용자들

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켜 대학도서관 접근성 

및 이용 경험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분석을 수

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다른 장애 유형과 구별되는 고유

한 정보 접근 요구사항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

하였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요구 분석 연구

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

으로, 현재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겪고 있는 다

양한 장애 요인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각 요인

과 환경에 대한 구체적 배경, 원인 등을 살펴봄

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 역시 중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구성원의 동등한 학습권과 

연구권을 보장해야 하는 대학도서관의 접근성 

개선은 기술적, 정책적, 사회적 차원을 아우르

는 총체적이며 유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구체적인 요구와 실제 이

용 경험을 반영하여, 단편적인 시설 보완을 넘

어 전반적인 서비스 설계와 운영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저시력 장애 학

생들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정보 자원에 접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차원적인 

접근성 개선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정보 

접근의 형평성이라는 도서관 본연의 가치를 실

현하고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든 학생

의 잠재력 발현을 지원하는 포용적 고등교육 생

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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